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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5월 16일(목) 석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방송, 통신은 5.16(목) 오전 6시 이후 보도 가능)

배포일시 2019. 5. 15. (수) 담당부서 무역구제정책과

담당과장 최형기 과장(044-203-5850) 담 당 자 경민수 서기관(044-203-5859)

산업부 무역위원회,「무역구제 서울국제포럼」개최
  - 보호무역주의 극복을 위해 WTO 중심으로 무역구제기관의 소통과 

협력 강화

  - 네트워킹 오찬, 양자미팅, 무역구제 상담을 통해 우리 기업들의 애로 
전달과 소통 및 상담

  - 무역구제 제도의 투명성 제고, 이해관계인 의견 수렴 절차, 영업상 
비밀 정보 취급에 대한 각국의 정책 공유

□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는 5.16(목) 코엑스에서 “세계 무역환경

변화와 무역구제제도의 발전방향“을 주제로 2019 무역구제 서울
국제포럼 을 개최함

< 2019 무역구제 서울국제포럼 개요 >
▪일시/장소 : 2019.5.16(목) 9:30-16:00 / 서울 코엑스

▪참 석 자 : 신희택 무역위원회 위원장, WTO·중국·EU 등 13개국 무역구제기관 

대표, 주한 외국대사관 대표, 국내기업 관계자, 대학·로펌 등 

전문가 등 300여명

 ▪주제 : 세계 무역환경 변화와 무역구제제도의 발전방향

 ▪부대행사 : 

   ①우리기업-해외 무역구제기관간 네트워킹 오찬(무역협회 주관 5.16일)

   ②해외 무역구제기관 참석자와 양자면담(13개 참가국 5.16~17일)

   ③무역구제 기관장간담회 및 전문가 기술협의회(5.17일)

   ④무역구제 상담부스 운영(5.16)

※ 무역구제제도(Trade Remedy) : WTO 반덤핑 협정에 따라 덤핑 및 보조금 지급 등
불공정무역으로부터 국내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이며 덤핑방지관세, 상계
관세, 세이프가드 등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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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년부터 무역위원회가 매년 개최해 온 동 포럼은 전 세계 무역
구제기관 대표들이 모이는 유일한 국제포럼으로 무역구제제도의
발전방향을 함께 논의함으로써 자유·공정 무역 확산에 기여하여 왔음

ㅇ 금년 포럼에는 WTO를 비롯하여 중국, EU, 캐나다 등 13개국*의
무역구제기관 대표, 주한 외국대사관 대표**, 신희택 무역위원회
위원장, 국내기업 관계자, 대학·로펌 전문가 등 300여명이 참석함

* 해외 참가자(13개국, 22명) : WTO·중국·EU·캐나다·멕시코·터키·브라질·호주·GCC·
베트남·말레이시아·태국·인도네시아

** 주한 외국대사관(미국·중국·일본·인도·EU·러시아·말레이시아 등 7개국) 대표 10명

□ 금번 포럼은 전 세계적으로 보호무역이 확산되는 등 세계 무역환경의
불확실성이 증대되는 가운데 무역구제제도의 나아갈 방향을 재조명해
보는 데 의의가 있음

ㅇ 포럼에 참석한 해외 무역구제기관 대표들은 “반덤핑 등 무역구제
조치 증가 등 보호무역 확산, WTO 분쟁해결기구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상황에 대해 우려하면서,

- 다자무역체제의 기능 강화를 위해 WTO를 중심으로 무역구제기관간
소통과 협력 강화가 필요하다”고 한 목소리로 강조함

□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축하영상메시지를 통해 그동안
세계경제는 WTO를 중심으로 한 다자무역체제를 통해 크게 성장·
발전하여 왔다고 언급하면서,

ㅇ 자유무역 확산과 세계 경제성장을 위해서는 무역구제제도를 합의된
국제규범에 따라 공정·투명하게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고,

- 무역구제기관간 소통과 협력이 중요한 바, 한국은 무역구제 서울
국제포럼을 지속 개최하고, 금년부터는 아시아 무역구제기관의
조사관을 초청*하여 한국의 운영경험을 전수할 것이라고 밝힘

* 아시아 무역구제기관 조사관의 역량향상 사업 : 한국의 무역구제 경험 공유를
위해 베트남·인도네시아 등 6개국, 20명을 초청하여 3주간 교육 계획(‘19.10월)



- 3 -

ㅇ 또한, WTO 분담금 7위 기여국가로서 한국은 WTO 분쟁해결시스템

문제 해결을 위해 세계 각 국과 적극 공조하고 있으며,

- 우즈베키스탄 가입반 의장국으로서 한국의 성공적인 경험의 신흥국
전수, 전자상거래 협상 등 WTO의 국제 무역규범 협상 참여 등을 통해
다자무역체제의 확고한 지지자로서의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함

□ 신희택 무역위원회 위원장은 개회사에서 최근 각 국의 무역구제조치가
급격히 증가하는 등 무역구제제도의 남용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언급하면서,

ㅇ 각 국 무역구제기관들이 무역구제제도를 보다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하고자 하는 노력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무역구제기관간

교류·협력을 강화하여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함

□ 김철수 前 WTO 사무차장(前 상공자원부 장관)은 기조연설을 통해,
최근 반덤핑 등 무역제한조치가 급증하고 있어 우려스럽다고 언급하면서,

* 무역제한적 조치 (WTO 통계)
•’18.5～10월간 G20 국가의 무역제한적 조치는 40건인 반면, 무역원활화 조치는
33건으로 무역제한조치가 증가 추세

* 무역제한적 조치 (Global Trade Alert, 스위스 소재 민간 무역정책 모니터링 기구)
•’08～’18년간 G20 국가가 도입한 차별적 무역조치는 13,000건이며, 이 중
10,000여건은 ‘18년말에도 여전히 적용 중

ㅇ 각 국의 무역구제기관은 WTO 규범에 부합하도록 무역구제제도를
투명하고 공정하게 운영하고, 개별회원국은 WTO 규범과 상충 가능성이

있는 제도를 도입하는 것을 삼갈 필요성이 있음을 강조함

□ (네트워킹 오찬) 한편, 무역협회 주관으로 개최한 “네트워킹 오찬”에는
포스코, LG전자, 한화케미칼, 현대제철 등 기업 관계자와 해외 무역

구제기관 대표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수입규제에 대한 우리기업의
애로사항을 전달하는 등 소통의 시간을 가짐

* 철강업계(POSCO, 세아 등), 화학업계(한화케미칼, 금호피앤비 등), 섬유업계(태광,
효성 등), 배터리업계(LG전자, 세방전지 등) 14개기업 관계자, 협단체 등 100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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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담부스) 동 포럼 계기, 무역위원회는 “무역구제 상담부스”를

설치하여 우리 기업을 대상으로 무역위원회 조사관들이 반덤핑 등

무역구제관련 상담서비스를 제공함

□ (양자미팅) 무역위원회는 동 포럼에 참석한 13개 무역구제기관 대표

들과 비공개 양자면담을 갖고 우리기업의 수입규제 애로사항을

전달하고, 양국 무역구제기관간 협력방안을 논의함

* 양자미팅 대상: WTO 규범국장, 중국·EU·캐나다·멕시코·터키·브라질·호주·GCC·

베트남·말레이시아·태국·인도네시아 무역구제기관 대표

□ (무역구제 기관장 간담회 등) 이어서, 무역위원회는 5.17(금)에

코엑스에서 동 포럼의 부대행사로 무역구제 기관장 간담회 및

전문가 기술협의회 를 개최할 계획임

ㅇ 무역구제 기관장 간담회 는 신희택 무역위원회 위원장 주재로 각국

무역구제기관 대표가 참석하여 “①무역구제제도의 투명성 제고,

②최소부과원칙(lesser duty rule)”을 주제로 각 국 무역구제기관의

운영경험·관행 등에 대한 정보교환 및 발전방안을 논의하고,

ㅇ 전문가 기술협의회 는 권오정 무역위원회 무역조사실장 주재로

각 국 조사관, 국내 변호사·회계사 등이 참석하여 “①이해관계인

의견 수렴 절차, ②영업상 비밀자료의 취급”을 주제로 각국의 운영

현황에 대한 정보공유 및 발전방향을 논의할 계획임

   ※ 동 포럼 개회식 직후 사진배포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 경민수 서기관(☎ 044-203-5858)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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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1참고 1  「2019 무역구제 서울국제포럼」행사 개요

□ 포럼 개요

ㅇ (목적) 주요국 무역구제기관 대표들을 초청하여 무역구제 현안 논의,

정보교류를 통해 자유·공정무역 확산 및 통상마찰 예방

* 참석국가(13개국, 22명) : WTO·중국·EU·캐나다·멕시코·터키·브라질·호주·GCC·
베트남·말레이시아·태국·인도네시아

ㅇ (일시/장소) ‘19.5.16(목) 9:30~16:00 / 코엑스 그랜드볼룸(1F)

ㅇ (참석자) 해외 무역구제기관 대표 및 국내기업인, 전문가 등 300여명
- WTO, 중국 등 무역구제기관 대표 13명 및 조사관 등 22명

- 국내기업, 대학·로펌·회계법인 등 전문가, 주한 외국대사관 등

ㅇ (주제) 세계 무역환경 변화와 무역구제 제도의 발전방향

ㅇ (부대행사) 네트워킹 오찬, 양자미팅 등 7개 부대행사 개최로
우리기업의 수입규제 애로사항 전달 및 네트워킹 기회 제공

- 5.15(수) : 환영만찬(무역위 위원장 주최)

- 5.16(목) : 네트워킹 오찬(무역협회 주관), 양자면담(13개국, 조·만찬)

- 5.17(금) : 무역구제기관장 간담회, 전문가 기술협의회, 학술세미나(공정학회)

* 본 포럼(5.16일)시 무역구제 상담부스를 운영하여 우리기업 대상 무역구제 상담

□ 주요 일정

일 시 세부 일정

5.15.(수) 18:00-20:00 · 환영만찬

5.16.(목)

9:30-9:50 · 개 회 사 : 신희택 무역위원회 위원장
· 축하영상 :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9:50-10:00 · 기념사진 촬영 / Coffee Break

10:00-10:20 · 기조연설 : 김철수 前WTO 사무차장(前상공자원부 장관)

10:20-12:00 · [ 세션I ] 국가별 무역구제기관 대표 발표/토론

12:00-14:00 네트워킹 오찬 (무역협회 주관)

14:00-16:00 · [ 세션II ] 국가별 무역구제기관 대표 발표/토론

5.17.(금) 09:30-13:00 무역구제기관장 간담회 전문가 기술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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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2참고 2  「2019 무역구제 서울국제포럼」세부 프로그램

일 시 세부 일정

5.15.(수) 18:00-20:00 환영만찬

5.16.(목)

포럼 행사

9:30-10:00
개 회 사 : 신희택 무역위원회 위원장

축하영상 :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10:00-10:20 기조 연설 : 김철수 前 WTO 사무차장(前상공자원부 장관)

10:20-12:00

(100분)

세션1

사 회 자 : 안덕근 교수(서울대 국제대학원)

(발표/토론)

① WTO Clarisse Morgan 규범국 국장

② 중국 Xin Wang 상무부 부국장

③ 터키 Ahmet Erkan Çetinkayış 무역부 국장

④ 베트남 Nam Phuong Nguyen 무역구제청 부청장

⑤ 브라질 Amanda Athayde 경제부 국장

12:00-14:00 네트워킹 오찬 (무역협회 주관)

14:00-16:00

(120분)

세션2

사 회 자 : 김종범 교수(연세대 법학대학원)

(발표/토론)

① 캐나다 Jean Bédard 국제무역재판소 위원장

② 멕시코 Víctor Manuel Aguilar Pérez 경제부실장

③ EU Frédéric Michiels 통상총국 팀장

④ 호주 Paul Sexton 반덤핑위원회 국장

⑤ GCC Rihan Mubak Fayez 무역구제사무국 국장

⑥ 말레이시아 Gayatri Kumaraveloo 통상산업부 팀장

⑦ 태국 Natee Chompurat 상무부 과장

5.17.(금) 09:30-13:00 무역구제기관장 간담회(오찬포함) 전문가 기술협의회(오찬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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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3참고 3  부대행사

◇ 7개 부대행사 개최로 우리기업의 수입규제 애로사항 전달, 국내
전문가와 네트워크 구축, 무역구제 정책 현안 논의의 장으로 활용

 (환영만찬(5.15일)) 해외 무역구제기관 대표와 무역위원회 위원 등
무역구제기관간 네트워킹

 (네트워킹 오찬 (5.16일)) 국내기업*과 해외 무역구제기관 대표·
조사관과의 네트워킹 및 수입규제 대응 기회 제공(무역협회 주관)

* 철강업계(POSCO, 세아 등), 화학업계(한화케미칼, 금호피앤비 등), 섬유업계(태광,
효성 등), 배터리업계(LG전자, 세방전지 등) 14개기업 관계자, 협단체, 교수 등 100여명

 (양자미팅(5.16∼17일)) 13개 참가국과의 양자미팅을 통해 우리기업의
수입규제 애로사항 전달
* 무역위원회·신통상전략실과 나누어 양자면담 진행

 (무역구제기관장 간담회(5.17 오전)) 신희택 무역위 위원장 주재로
각국 대표가 참석, 무역구제제도 운영경험·관행 등 발표·공유 및

발전방안 논의
* 의제 : ①무역구제제도의 투명성 제고, ②최소부과원칙(lesser duty rule)

 (전문가 기술협의회(5.17 오전)) 권오정 무역조사실장 주재로 실무적인
무역구제 조사의제*에 대해 8개국 조사관, 국내민간 전문가간 경험 공유

* 의제 : ①이해관계인 의견 수렴 절차, ②영업상 비밀자료의 취급
* 무역구제 변호사·회계사 등 참여로 우리로펌과 조사관간 네트워킹 기회 제공

 (학술세미나(5.17 오후)) 공정무역학회 주관, 학술세미나에 멕시코
무역구제 담당 실장을 초청하여 국내 전문가와 무역구제제도 현안 토론

 (무역구제 상담(5.16)) 본 포럼(5.16)시 무역구제 상담부스를 운영하여

기업들에 대한 무역구제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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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4참고 4  對韓 무역구제조치 현황 (’19.5월 기준)

□ 총 규제건수 : 25개국, 193건(조사 중 19건 포함)

규제 형태 반덤핑 상계관세 세이프가드 총계

총계(건) 146 (8) 9 38 (11) 193 (19)

* 전체건수 기준이며, ( )은 전체건수 중 조사 중인 건을 나타냄

① 국가별 규제건수

ㅇ 미국·인도·중국·터키·캐나다 등 5개국이 109건으로 총 규제의

56.5% 차지

국가 미국 인도 중국 터키 캐나다브라질 인니 태국 호주 EU 기타

건수 39(1) 25(2) 16(2) 15(3) 14(1) 11 8(1) 6 6 6 47(9)

* 전체건수 기준이며, ( )은 전체건수 중 조사 중인 건을 나타냄

③ 형태별 규제건수

ㅇ 반덤핑 146건, 상계관세 9건, 세이프가드 38건으로 반덤핑이 총 규제의

75.6% 차지

형태 반덤핑(AD) 상계관세(CVD) 세이프가드(SG)

건수 146 (8) 9 38 (11)

④ 품목별 규제건수

ㅇ 철강/금속(95건)·화학(37건)이 총 규제의 68.4%(132건)를 차지

ㅇ 철강/금속은 미국 28건(29.5%), 화학은 인도 10건(27.0%)가 주도

품목 철강/금속 화학
플라스틱/

고무
섬유 전기전자 기타 합계

건수 95 (9) 37 (5) 22 (1) 13 (1) 12 (1) 14 (2) 193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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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5참고 5  전세계 무역구제 현황 (WTO, ’95~’18)

□ 총 괄

구 분
(단위: 건) ’95 ’96 ’97 ’98 ’99 ’00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11 ’12 ’13 ’14 ’15 ’16 ’17 ’18 계

반덤핑

조사
개시 157 226 246 264 357 296 372 311 234 221 198 203 165 218 217 173 165 208 287 236 229 298 248 195 5,724

조치 120 92 127 185 190 236 169 218 224 154 138 142 105 143 143 134 99 121 161 157 181 171 194 202 3,806

상계관세

조사
개시 10 7 16 25 41 18 27 9 15 8 6 8 11 16 28 9 25 23 33 45 31 34 41 55 541

조치 19 4 3 6 14 21 14 14 6 8 4 3 2 11 9 19 9 10 13 11 15 24 18 28 285

세이프
가드

조사
개시 2 5 3 10 15 25 12 34 15 14 7 13 8 10 25 20 12 24 18 23 17 11 8 17 348

발동 - 1 3 5 5 7 9 14 15 6 6 7 5 6 10 4 11 6 8 11 11 6 9 10 175

계

조사
개시 169 238 264 299 413 339 411 354 264 243 211 224 184 244 270 202 202 255 338 304 277 343 297 267 6613

조치 139 97 133 196 209 264 192 246 245 168 148 152 112 160 162 157 119 137 182 179 207 201 221 240 4266

① 반덤핑

구 분 1위 2위 3위 4위 5위 6위 7위 8위 9위 10위 비 고

제소국
(건수)

인도
(919)

미국
(694)

EU
(510)

브라질
(417)

아르헨
티나
(368)

호주
(344)

중국
(274)

캐나다
(241)

남아공
(233)

터키
(227)

한국
(147)
12위

피소국
(건수)

중국
(1328)

한국
(428)

대만
(301)

미국
(290)

인도
(235)

태국
(231)

일본
(221)

인니
(211)

러시아
(167)

브라질
(156) -

② 상계관세

구 분 1위 2위 3위 4위 5위 6위 7위 8위 9위 10위 비 고

제소국
(건수)

미국
(243)

EU
(81)

캐나다
(69)

호주
(31)

인도
(13)

남아공
(13)

이집트
(12)

브라질
(12)

중국
(12)

페루
(10)

한국
(0)

피소국
(건수)

중국
(160)

인도
(86)

한국
(30)

인니
(24)

태국
(19)

미국
(19)

터키
(18)

EU
(15)

이탈리
아(15)

베트남
(14) -

③ 세이프가드

구 분 1위 2위 3위 4위 5위 6위 7위 8위 9위 10위 비 고

제소국
(건수)

인도
(43)

인니
(29)

터키
(26)

칠레
(20)

요르단
(18)

이집트
(13)

우크라
이나(13)

필리핀
(13)

미국
(12)

에쿠아
도르(9)

한국
(4)

27위


